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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고대 세계에서 초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의 군대 조직, 전략과 전술, 공성

기술, 무구 등에 대한 글이다. 페르시아 언어와 고고학적 식견이 높은 저자가 최근의 

분석과 고고학적 증거들을 제시함으로써 사산제국의 군사력에 대해 영어로 접근할 

수 있는 깊이 있는 글을 서술하였다. 7세기 이슬람 정복 때까지 로마의 가장 무서운 

경쟁국은 페르시아였다. 그러나 로마의 군대와 비교할 때 페르시아 군대에 대한 관심

은 비교적 적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접근한 이 책에 군사사적 의의가 있는 것이다.  

226년 파르티아를 축출한 사산조 페르시아는 중무장 카타프락트 기병대와 재빠른 

기마궁수를 결합한 파르티아의 유명한 전술을 지속하였고, 전투 코끼리를 대거 사용

하였다. 이런 전술에 더하여 저자는 보병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저자에 따르면, 사산

조 군대에 대해 중장기병과 기마궁수의 전투력을 강조하다보니 보병의 중요성이 과

소평가되어 왔는데, 실제로 전장에서 보병이 승패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저자는 사산제국의 붕괴와 아랍족의 이슬람의 정복에 대해서도 기존과는 다른 견해

를 제시하였다. 기존에는 아랍족의 강력한 군사력이 사산제국을 빠르게 점령한 것으

로 보았으나 저자는 아랍족의 거센 침입에도 사산제국이 오랫동안 굳건하게 방어했

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다른 많은 내부적인 요인들이 페르시아 군대의 패배를 가져

왔다. 이후 페르시아인들은 아랍인에 대해 문화적 저항 전쟁을 시작했고, 이는 어느 

정도 성공하여 자신들의 언어를 고수하였고, 아랍인에게 문화적 영향을 끼쳤다. 




